
고린도후서 개관 

 

1. 개요 

고린도후서(2 Corinthians)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목회의 진심을 담은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용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 

헌금에 대한 권면,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2. 저작 연대 

• AD 55–56 년경, 

•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빌립보나 테살로니가)에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기록 

• 고린도전서 → ‘눈물의 편지’(전해지지 않음) → 고린도후서라는 흐름 

 

3. 저자 

• 사도 바울(Paul) 

•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받고, 회개한 교회를 향해 사랑과 격려로 답한 바울 

• 이 편지에는 목회자의 고뇌, 상처, 용서, 그리고 사명의 확신이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4. 기록 목적 

-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것을 기쁨과 격려로 반응하고 

- 아직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 사도직의 진정성과 고난 속 신실함을 



변호하며 

-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의 참여를 독려하고 

- 사도의 삶이 화려한 것이 아닌 고난과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 

 

5. 단락 구분 

구분 내용 

1–2장 위로의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대한 감사 

3–7장 새 언약의 사역자 – 영광의 직분과 사도직의 진정성 

8–9장 구제 헌금의 원리와 독려 

10–13장 바울의 사도직 변호 – 약함 중의 강함, 사도의 표지 

- 구조적으로는 목회적 감사 → 교리적 설명 → 실제적 요청 → 사도적 변호의 

흐름입니다. 

 

6. 중심 메시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12:9)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4:7)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5:7) 

고린도후서는 선언합니다: “복음 사역은 인간의 약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낸다.” 

 

7. 신학적 이슈 



① 사도직의 본질 

• 진정한 사도는 화려한 수사나 성공이 아니라, 고난과 자기 부인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임을 강조 

② 새 언약의 영광 

• 3 장: 모세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의 영광이 소개됨 →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생명이 중심 

③ 고난과 위로 

•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처럼, 고난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제 

④ 연보와 청지기 정신 

• 8–9 장에서 헌금은 억지가 아닌 자원함,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적 사명임을 

강조 

⑤ 약함과 능력의 역설 

• 가장 깊은 교훈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복음의 신비 →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을 사도 자신의 삶으로 증거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고린도후서 해석 

① 은혜의 주권성과 사명의 부르심 

• 사도직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임에 근거한 것이며, 외적 성공이 아니라 충성과 

진실함이 본질임을 개혁주의는 강조합니다. 



② 언약신학과 새 언약의 영광 

• 3 장의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 장의 성취로, 성령의 내주와 율법의 마음에 

새김을 언약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③ 교회의 청지기 정신 

• 연보는 단순한 모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공동체적 순종임을 

강조합니다. 

④ 십자가 중심의 사역관 

• 개혁주의는 고린도후서를 통해 “성공주의 신학”을 거부하고, 십자가 신학과 고난 

신학을 회복합니다. 

⑤ 목회자의 정체성과 고난 

• 바울은 목회자가 연약함 속에서, 눈물과 기도로 성도를 섬기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 개혁주의 전통은 “눈물의 목회”를 복음적 승리로 해석합니다. 

 


